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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漢文學의 美學的 照明
从美学角度分析韩国汉文学

李敏弘

 초록 
 1. 孔夫子의 美學思想 收容

동아시아 문예미학은 공부자(BC551-479)가 그 기반을 구축했다.『論語』에는 미학에 준하는 단
편적인 기록들이 산재한다. 공부자는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泰伯”이라고 했다. “詩”는『시경』이
고 “禮”는『예기』이며 “樂”은「악기[악경]」를 지칭한다. 이를 기준하여 유추하건데 공부자 문예미
학의 근원은 “興”이다. 조선조 士人들이 중시했던 詩學의 한 범주로서 “因物起興”을 외쳤던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論語』집주에 “興”은 ‘起’라 했고, 性情에 “正”과 “邪”가 있는 바,『시경』은 성정의 정을 감발시

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다고 했다. 공부자가『시경』300여 편을 일러 “思無邪”라고 한 것은 이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立於禮”는『예기』를 통해 善을 확립시킨다는 의미이고, 예의 근본은 恭敬心
과 謙遜의 마음을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 “成於樂”은 『악경』을 통하여 사특한 마음과 심성의 나
쁜 잔재를 씻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자의 “詩學 ․ 禮學 ․ 樂學”에 바탕한 미학의 본령은 모두 
“思無邪”에 목적을 두었다. 공부자는『六經 가운데『시경』을 가장 중시했는데,『詩 書 禮 樂』에서
『詩』가 첫머리에 나오는 것도 이를 뜻한다. 

 2. 社會美學의 成立 

중원을 에워싼 동서남북 소위 四夷 국가들 가운데 우리 한국이 통시적으로 공부자의 미학사상을 
가장 비중있게 수용했다. 우리 선인들은 공부자의 미학사상을 “社會美學”적으로 연역하여 수용했다. 
공부자는 시를 “言志”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상의 전반을 교정시키는 “以詩正世”적 역할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우리 선인들도 이 같은 문예의식을 긍정하고 시문을 통하여 사회를 교화해야 한다
고 인식했으며 이를 일러 “詩教”라고 칭했다. 
공부자는「陽貨」편을 통하여 “그대들은 왜 詩(詩經)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는 사람을 감흥 시키

고, 사물을 올바르게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화락하게 하며, 사회상을 비판할 수도 
있으며,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나 짐승 
풀 나무 등의 이름도 배우게 된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필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
는데도 도움이 되며,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어버이를 섬기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올바른 길
을 알 수가 있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의 무수한 이름도 터득하게 된다는 주장에서, 공부
자의 광범한 주제영역을 융합한 社會美學的 美意識을 접할 수 있다. 
6세기 무렵 중원에서 발간된 鍾嶸(?-518)의『詩品』과 劉勰(464-535)의『文心雕龍』 및 9세기

경 司空圖(837-908)의『二十四詩品』등이 고려조 문단에 유입되었다. 12, 13세기경 李仁老
(1152-1220)의『破閑集』과崔滋(1186-1260)의『補閑集』속에『시품』과『문심조룡』등은 물론
이고, 사공도의『24시품』도 애독했음이 확인된다. 고려조 문단은 “托物寓意 換骨奪胎” 등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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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벗어나 “俊壯, 精妙, 含蓄, 飄逸, 淸遠, 豪放, 淸雅, 勁峻, 平淡”등 품격론에 입각하여 시문을 
짓고 비평하는 풍조가 편만해 있었다. 사공도의 『二十四詩品』에 나타난 “品格論”은 사회미학 영
역 중 刺詩보다 美詩에 치중된 美意識이다. 조선조 성리학자들의 눈에는 고려조 시인들의 이 같은 
시의식과 시작태도를 강건한 주제의식을 약화시켜 文弱으로 흐르게 한 요인으로 생각했으며 이를 
“雕蟲篆刻之徒”로 격하했다.

3. 文藝美學과 國家의 興替

시문을 사회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문도 정치의 興替와 직결된다는 문학관에 의한 것이며, 樂舞
가 정치와 접맥하고 있다는 예악인식과도 결부된다. 문학과 樂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동아시아
의 오래된 사유이며, 이 같은 사유와 맞물려 사회미학은 더욱 그 含意를 확충시켰다. 조선조 일부 
士人들은 고려조의 멸망을 퇴폐적 악무와 문약에 흐른 문단도 일인을 담당했다고 한 것은 문학을 
정치와 결부시킨 사례이다. 사실 조선조는 개국과 더불어 문학과 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龍
飛御天歌, 文德曲, 新都歌” 등도 개국을 합리화하고 예찬하는 사회미학적 악무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려조의 사회상을 일정한 선에서 대변한「翰林別曲」을 위시한 歌曲들을 退溪가 “矜豪放
蕩 褻慢戱狎”하다고 비평한 것 역시 시가를 사회상과 연결시킨 예이다. 
 
 4. 性情美學의 確立

16세기 사림파들은 사회미학의 범박한 주제영역에 불만을 느껴 지양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부
합되는 새로운 문예미학을 찾기 시작했다. 사림파가 성리학을 저변으로 한 미학사상을 창출하기 위
해 우선 그들이 비판했던 吟風詠月的 시풍과 雕蟲篆刻的 수사기교와 절제되지 않은 서정과 男女相
悅的 주제의식 및 時事의 부정적 인식 등은 응당 배척되어야 했다. 16세기 사림파들은 위에 열거한 
주제영역을 배제하고 “吟詠性情”만을 오로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를 실천했다. 이 같은 과
정을 거쳐 그들이 어렵게 창출한 새로운 미학이 바로 “性情美學”이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조 
士人들은 모두 성리학자였고, 따라서 “理氣說”과 “人心道心說”에 수반된 “性情論”은 그 深淺의 차이
는 있었지만 상식이었다. 
 七情이 비뚤게 발출되면 人欲이 되는 바, 이 인욕은 문학의 주제가 되어서 않된다는 미의식은 조

선조 오백년 동안의 주류가 되었다. 일상생활 중 직발된 칠정의 향유는 쉽지가 않고, 오히려 횡발
된 칠정을 경험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성정지정”과 더불어 “性情之邪”도 함께하는 삶의 와
중에, 자칫 성정미학적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을 시문으로 형상할 소지가 보다 많았기 때문에, 조선
조 士人들이 현실문제와 거리를 둔 채 “山水詩”에 탐닉했던 것일까. 山水의 詩的 形象도 제한되어 
산수의 미를 형상하는 것을 저급하다고 인식하여, 돌 한 덩어리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天
理”와 “道心”에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다. “山水詩 ”는 竹林七賢 유의 시인 군이 나타날 소지가 
많다. 조선조는 고려조와 달리 “悅目娛耳”적 美的 山水詩가 풍부하지 않은 까닭 역시 성정미학과 
관계가 있다. 

 5. 天機美學과 性靈美學의 擡頭

시인의 자연스런 서정을 방해하는 “성정론” 대신 “天機論”을 수용하여 17세 무렵 시는 “天機”를 형
상해야 한다는 시풍이 일어났다. “天機流動”은 “吟詠性情”과 대응되는 용어이다. “성정”과 “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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含意는 다르다. 인간의 심성을 성리학적 性情論으로부터 해방시켜 현실의 부정적인 사실과, 외물과 
접촉하여 억제되지 않고 발로된 자연스런 정감도, 시의 주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연결된다. “天機”는『莊子 -大宗師』편에 나오는데, 인간이 타고난 천품과 본성을 의미한다. “성정” 
대신 “천기”를 사용한 것은 시창작에 있어서 자연스런 정감의 발로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이다. 장자도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심하게 노출시키는 자를 일컬어 천기가 천박하다(其嗜欲深
者 其天機淺. -大宗師).라고 했고, 기욕이 심한 자는 정욕이 많은 자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16세기 전 후 일반화 된 “음영성정” 대신 “천기유동”이라 일컬은 이유는 무엇일까. “天機”는 “天意”

나 “靈機”라는 견해도 있다. “천기”를 시문창작에 적용시킨 것은 “성정미학”을 준거로 한 획일화된 
意境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다. “천기미학”은 宋代 말엽 풍미하던 主理的 관념시에 대한 비판의
식이 내재된 嚴羽의 “興趣”설과도 관련이 있다. “흥취”를 중시할 경우 음영성정적 묘사와는 거리가 
생기고, 신비적 “妙悟”설이 부각된다. 따라서 宋詩의 관념성을 부정한 엄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
념론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17세기 조선조에 제기된 “천기미학”은 “性情論”과 “興趣論” 및 王
夫之(1619-1692)의 “客觀論”등이 혼융하는 과정에서 생긴 미학이다. 
 
 6. 東亞細亞 文藝美學의 推移와 韓國文壇

 『朱子大全』이후 성리학에 관련된 서적의 유입이 주춤해진 것과 달리, 문예미학에 수반된 책들
은 한층 증가했다. 이 같은 문헌들의 유입에 힘입어 고려를 지나 조선조에 걸친 문단에 수준 높은 
미학사상이 전개된 것이다. 이를 대체적으로 요약하면 “社會美學”을 필두로 “性情美學”, “天機美學”, 
“性靈美學” 등의 미학사상이 보급되어 창작과 비평의 척도가 되었다. 이들 미학사상 이외에 여러 
각종 미학견해들도 존재했을 것이지만,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상기 四大 “美學思想”이었다. 
한국의 역대 시인 묵객들은 시 창작 못지않게 시론과 시 비평에도 관심을 경주했다. 중원에서 새

로운 미학사상이 대두되면 동아시아 어떤 나라보다 앞서 이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시작과 시 비평
에 활용했다. “韓國漢文學”에 具顯된 通時的 美學思想은 中原의 文壇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부침을 
거듭했지만, 각종 美學思想 중 “性情美學” 만은 항상 일정한 지분을 가진 체 저변에 흐르고 있었으
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摘要 
 1. 孔夫子美学思想的“收容”

 孔夫子（公元前551年-公元前479年）为东亚文艺美学奠定了基础。《论语》中体现美学的部分很
多。《论语·泰伯》子曰：“兴于诗，立于礼，成于乐。” “诗”是指《诗经》，“礼”是指《礼记》，“乐”则是
指《乐经》。以此为推断，孔夫子文艺美学思想的根源是“兴”。朝鲜时代士人强调诗学的“因物起兴”的原
因也在于此。
 《论语集注》解释：“兴，起也。诗本性情，有邪有正。”，它认为《诗经》用归于使人得其性情之正而

已。子曰：“诗三百，一言以蔽之，曰‘思无邪’。”，这也进一步阐述诗有感发人心的功能。“立于礼”是
指，人的修养自立于学《礼记》，礼以恭敬辞逊为本。“成于乐”是指，学《乐经》消除邪思，以正人心
也。孔夫子美学思想“ 诗学、礼学、乐学”的最终目的在于“思无邪”。孔夫子在六经中最重视《诗经》。正
因如此，诗在《诗书礼乐》中占首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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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社会美学的成立 
 在所谓四夷中，尤其是韩国历来重视并接受孔夫子的美学思想。韩国祖先以“社会美学”的角度，接受并

演绎孔夫子的美学思想。孔夫子认为，诗不应局限于“以诗言志”，而应“以诗正世”，韩国祖先也接受孔夫
子的文艺观，认为诗文要起到社会教化功能，将之称为“诗教”。
 《论语·阳货》孔子曰：“小子！何莫学夫诗？诗可以兴，可以观，可以群，可以怨。迩之事父，远之事

君；多识于鸟兽草木之名。” 从这句话，我们可以了解到孔夫子的社会美学的美意识。
 六世纪在中国发行的书籍——钟嵘（？-518年）写的《诗品》和刘勰（464年-535年）写的《文心雕

龙》和九世纪发行的书籍——司空图（837年-908年）写的《二十四诗品》流入到高丽文坛。从十二、
三世纪发行的李仁老（1152年-1220年）写的《破闲集》和崔滋（1186年-1260年）写的《补闲集》
中可以看出，高丽士人爱读《诗品》、《文心雕龙》以及《二十四诗品》。高丽文坛打破了“托物寓意和
换骨夺胎”等做法，而基于“俊状、精妙、含蓄、飘逸、清远、豪放、清雅、劲峻、平淡”等品格论写作诗
文并对诗文做出评价。司空图在《二十四诗品》提出的“品格论”是一种比刺诗更重视美诗的美意识。依朝
鲜时代性理学学者看来，高丽诗人的诗意识和诗作态度淡化了主题意识，并将他们低估为“雕虫篆刻之
徒”。

3. 文艺美学与国家兴替

 连接诗文和社会现象是基于诗文与政治兴盛衰退有直接关系的文学观，也符合乐舞与政治有关系的礼乐
认识。把文学和音乐与政治连接是东亚的传统思维方式，使得社会美学含义扩大。一些朝鲜士人指出，
高丽时代乐舞颓废，文学软弱，是导致高丽王朝灭亡的因素之一。这也是把文学和政治联结的例子。其
实，朝鲜王朝在成立伊始，就有效利用文学和乐舞，不妨说“龙飞御天歌”、“文德曲”以及“新都歌”都是从
社会美学乐舞观出发，对朝鲜王朝的成立表示赞扬的作品。朝鲜时代退溪李滉对显示高丽王朝社会现象
的《翰林别曲》等歌曲进行批评称，“矜豪放荡，亵慢戏狎。” 这也是将诗歌与社会现象连接的例子。

4. 性情美学的确立
 
 16世纪，士林派对社会美学的通俗感到不满，寻找符合性理学思维方式的新文艺美学。士林派在性理

学基础上创造美学思想的过程中，排斥了吟风咏月的诗风、雕虫篆刻的修饰、没有克制性的情绪、男女
相悦的主题、对时事的消极看法。他们还主张只要追求“吟咏性情”，并付诸了实践，因此，“性情美学”诞
生了。进入16世纪以来，朝鲜时代士人都是性理学者，反应“理气说”和“人心道心说”的“性情论”上，虽有
深浅之差，可被认为是常识。
 七情宣泄不当，就会成人欲。朝鲜时代500年里，人欲不能成为文学主题的美学思想，占了主流地位。

日常生活中，人们难以体验深度的七情，却易体验广度的七情。人生中，“性情之情”和“性情之邪”同时存
在着，很有可能摆脱性情美学，因此，朝鲜时代士人难道忽视社会问题，却迷恋于“山水诗”吗？他们认
为，将山水形象化也是很低俗，主张连一树一草都和“天理”、“道心”联系。“山水诗”方面很有可能出现类
似于竹林七贤的诗人。朝鲜时代与高丽时代不同，带有“悦目娱耳”色彩的山水诗不多，也是与性情美学有
关系。
 
5.天机美学与性灵美学的抬头 
 
 就17世纪诗风而言，摆脱阻止诗人情绪的“性情论”，采取“天机轮”，掀起了一股“天机”潮流。“天机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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动”是与“吟咏性情”相对应的词汇。“性情”与“天机”的含义各不相同。将人的心性从性理学的性情论解放出
来，消极的看法和纯粹的感情也要被纳入到诗的主题之内。“天机”出自《庄子 -大宗师》，意味着人的
先天的品德和本性。“性情”被“天机”取代，就标志着创作诗歌时应该不再阻止纯粹的感情。庄子也说过，
其嗜欲深者，其天机浅《大宗师》，解释称嗜欲深者，情欲亦深。
 16世纪前后普遍的“吟咏情性”被“天机流动”取代的原因何在？有人说，“天机”还意味着“天意”或“灵机”。

对以“性情美学”为据出现一边倒的意境感到不满，“天机”被应用于诗文与此有关系。“天机美学”还与风靡
宋末严羽的“兴趣说”联系，这学说批评主理性观念诗歌。重视“兴趣”就不能表达吟咏情性，却凸显“妙
悟”。因此，有些人说，严羽不承认宋诗的观念性，则提出另一种新的观念论。17世纪，朝鲜时代“天机美
学”就是“性情论”、“兴趣论”、王夫之(1619-1692)的观念论相融合而成的美学。

6. 东亚文艺美学的走向及韩国文坛
 《朱子大全》以后，有关性理学书籍的流入停滞不前了，相反，反应文艺美学的书籍大大增加了。得益

于此，从高丽时代到朝鲜时代，在文坛发展了高水平的美学思想。总之，以“社会美学”为首，“性情美
学”、“天机美学”、“性灵美学”等广泛普及，成了创作和批评的尺度。除此之外，还有更多美学思想存在
过，影响力最大的是上述的四大“美学思想”。
 韩国士人不仅致力创作诗歌，也倾注批评。在中原兴起了新的美学思想，就容纳后应用在创作和批评

上。韩国文坛的美学思想与中原同步发展，其中“性情美学”占据重要地位，其影响力还在持续。

 


